
 [성명] 미국서 광우병위험물질발견, 고시를 즉극 폐기하라! 

2008년 6월 27일 오후 7:3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 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lian.net  

    

  수   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민변 사무국  (담당 : 장연희 간사)

  제   목 :  [성명] 미국서 광우병위험물질발견, 고시를 즉극 폐기하라!

  일   자 : 2008. 6. 27.(금)

     [성명] 미국서 광우병위험물질발견, 고시를 즉각 폐기하라!

 

 

국민들은 두 달 동안 촛불집회를 계속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및 고시 강행을 강력 반대해 왔음에도 불

구하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변하면서, 급기야 지난 26일  농림수산식품부관 고시 “미

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게재를 강행하고, 연이어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있던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역을 재개하였다. 또한 얼마 안 있어 대량의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는 26일(미국 현지시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가 유통 중인 사실

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전량 리콜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이 쇠고기 제품 중 일부는 이미 소비

된 것으로 추정돼 검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안전하고, 미국의 검역체계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안심하

고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여도 좋다고 할 것인가. 이래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괴

담이라 치부하고, 그 수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을 것인가. 고시 강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

권과 우리의 검역주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하여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우리의 검역주권을 지키는 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지하는 것 밖에 다른 방

도가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수입쇠고기 검역을 중단하고, 기만적인 고시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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